
내가 아는 호랑이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호랑이 이야기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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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꼬리 낚시

추운 겨울날에 속이 출출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산속을 돌아다니

다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만났어. 토끼는 뭔가 뽀스락뽀스락 먹고 있

었지. 

“어흥! 토끼야. 뭘 그리 맛있게 먹는 게냐? 냉큼 내놓지 않으면 널 잡

아먹을 테다.”

꾀바른 토끼가 생각해 보니 까딱하다간 날름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거

든. 토끼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척하며 얼른 둘러댔어.

“아이고, 호랑이님. 실은 제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지요. 방금 다 먹

어 버렸으니 저랑 같이 가셔서 더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떨는지요? 강에 

토실토실한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호랑이는 물고기가 많단 말에 솔깃해져서 물었어. 

“강이 온통 꽁꽁 얼었는데 대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는단 말이냐?”

“호랑이님도 참. 꼬리 낚시를 모르신단 말입니까요? 단단한 얼음에 

구멍을 뽕 내서는 거기에 꼬리를 들이대고 물속에 푹 담가 놓는 거지

요. 뭔가가 꼬리를 끄덕끄덕 물고 당기면서 묵직해지면 좀 더 기다렸

다가 당기면 됩니다요.”

토끼는 한마디 덧붙였어.

“다만 너무 일찍 당기면 물고기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가만히 움직이

지 않고 한참을 계셔야 합니다. 호랑이님은 꼬리가 기니까 물고기가 

여러 마리 대롱대롱 잡혀 올라올 겁니다.”

호랑이는 좋아서 입을 헤벌쭉하며 토끼를 따라 털레털레 강으로 갔어. 

호랑이는 그 토끼가 시키는 대로 얼음 구멍을 내고는 꼬리를 푹 담갔지. 

“아이고, 차가워라.”

호랑이가 엉덩이를 들썩일 때마다 토끼는 호랑이를 살살 달래며 못 일

어나게 주저앉혔어.

“호랑이님, 좀 더 참으면 맛있는 물고기를 실컷 드실 겁니다. 제발 참

으세요.”

호랑이는 차가운 걸 꾹 참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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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끼가 호랑이에게 같이 물고기를 잡아먹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

가요?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잠들고 말았지. 퍼뜩 깨서 둘러보니 

토끼는 간데없고, 엉덩이가 묵직해진 것 같았어. 

“야, 이제 물고기가 잔뜩 달렸나 보다. 오홍홍.”

호랑이는 좋아하며 엉덩이를 들어 올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

속에 담가 놓은 호랑이 꼬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꽁꽁 얼어붙어 버렸지 

뭐야.

“아뿔싸, 토끼에게 속았구나.”

호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 벌떡 일어섰어. 그 

바람에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 버리고 말았어. 

혹시 꼬리 없는 호랑이를 보면 얼음 구멍에 앉아 꼬리 낚시를 한 그 호

랑이인 줄 알렴.

1 「호랑이 꼬리 낚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호랑이 꼬리 낚시」에 나온 호랑이와 토끼의 성격은 어떨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봅시다. 

2   토끼는 꼬리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3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 버렸을 때, 호랑이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호랑이

토끼

성격 그렇게 생각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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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야기를 읽고 보들의 성격에 맞는 제목을 생각해 지어 봅시다. 

까마득한 옛날,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 한 마리를 만

들었습니다. 동그란 몸집에 털이 하얗고 보들보들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 동물에게 ‘보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때마

다 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만 사랑하셔. 그래서 나만 아름답게 만드신 거야. 

다른 동물들은 아무렇게나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동물들이 모두 하찮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다가와 보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보들아, 안녕?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러나 보들은 돼지를 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름답지. 그런데 네 코는 정말 우습구나.”

“내 코가 어때서?”

“네 코는 꼭 썰어 놓은 오이를 닮았어. 게다가 귀는 깻잎처럼 넓적하고, 

꼬리는 호박덩굴처럼 꼬불꼬불하잖아?”

보들은 깔깔 웃으며 돼지를 놀렸습니다. 놀림을 받은 돼지는 그만 울음

을 터뜨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가 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들아,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보들은 다람쥐를 깔보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정말 작구나. 너는 버섯처럼 작으니까 버섯과 사귀렴.”

“하지만 나는 나무를 잘 타. 너에게 도토리를 따다 줄 수도 있어.”

“창피하게 너 같은 꼬마와 어떻게 어울려 다니니?”

다람쥐도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슴을 만난 보들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뿔은 꼭 나뭇가지처럼 우스꽝스럽게 생겼어. 아마 하느님께서 나무

를 만드시다 깜빡 잠이 드셨나 봐.”

“하지만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어.”

“나무처럼 생긴 동물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사슴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배움 다지기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찾아보았나요?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이야기의 제목을 지어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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